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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랑이
넘쳐흘러요

앨럴라이 코로넬- 커미턴

(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)

이 이야기는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

집
에 거의 다 왔을 때, 

안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

들렸어요. 마리우스는 창문을 슬쩍 

들여다봤어요.

누가 왔나? 엄마가 돈을 벌러 다른 

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보통 집에는 

마리우스와 할머니 단 둘뿐이었어요. 

현관문을 열자 마리우스 친구들이 다 

모여 있었어요!

“깜짝 놀랐지!” 친구들이 말했어요.

“네가 태권도 대회에서 메달을 

땄다길래 축하해 주러 왔어.” 

마리우스와 가장 친한 친구인 호세가 

이야기했어요.

“정말 자랑스럽구나.” 할머니는 

마리우스를 꽉 껴안아 주셨어요. “지금 

엄마가 너랑 통화하려고 기다리고 

있어! 네가 딴 메달 이야기를 듣고 싶은 

모양이야.”

마리우스는 엄마와 통화를 한 후에 

친구들과 즐겁게 파티를 했어요. 모두들 

할머니가 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

즐겁게 놀았어요.

“내일 볼링 치러 갈래?” 호세가 집에 

가기 전에 물었어요.

“좋아!” 마리우스가 말했어요.

그날 밤 마리우스는 잠자리에 들기 

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. “하나님 

아버지, 저에게 훌륭한 친구와 가족을 

주셔서 감사합니다. 멀리서 일하고 

계시는 엄마를 축복해 주세요. 그리고 

내일 호세와 즐겁게 볼링을 칠 수 

있도록 축복해 주세요.”

하지만 다음 날 마리우스는 볼링을 

치러 가지 못했어요. 큰 폭풍우가 

몰아쳐서 모두들 집 안에 있어야 

했거든요. 마리우스는 집에 앉아 

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를 

들었어요. 마리우스는 호세를 

만나고 싶었지만

비는 사흘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

내렸어요. 거리마다 물이 넘쳐흘렀어요. 

그 바람에 마리우스 동네는 집들이 

침수되고 말았어요.

잠시 후, 마리우스는 할머니가 

주방에 계신 것을 보았어요. 할머니는 

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무언가를 만들고 

계셨어요.

“뭘 만드시는 거예요?” 마리우스가 

말했어요.

“와드 사람들에게 줄 음식을 만들고 

있지. 사람들 집이 침수되었잖니. 

감독님이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셨단다.”

마리우스는 호세를 떠올렸어요. 

“호세 가족을 위해서도 음식을 만들 

수 있을까요? 호세 가족도 도움이 

필요할지 몰라요.”

“참 훌륭한 생각을 했구나!” 할머니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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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하셨어요.

마리우스는 호세 가족을 위해 밥을 

짓고 달걀부침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

할머니가 음식을 포장하시는 것도 

도와드렸어요.

마침내 비가 그쳤어요. 마리우스와 

할머니는 음식을 가져다주기 위해 

거리로 나갔어요. 물은 마리우스 

무릎까지 차 있었어요!

두 사람은 호세네 가족들이 집 밖에 

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. 호세는 울고 

있었어요.

마리우스는 호세를 안아 주었어요. 

“너희 집이 이렇게 돼서 나도 속상하다.” 

마리우스가 말했어요. “예수님은 널 

사랑하셔.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.”

둘은 함께 진흙에 뒤덮인 

살림살이들을 닦기 시작했어요. 

마리우스는 “난 하나님의 자녀” 노래를 

불렀어요. 그러다 잠깐 쉬는 사이에 

마리우스는 자신이 만들어 온 음식을 

호세에게 건넸어요.

“우리 가족을 도와줘서 고마워.” 

호세가 말했어요. “그리고 음식도 

고마워! 너무 맛있어.”

“당연한 일인데 뭘.” 마리우스가 

말했어요.

“예수님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? 

네가 불렀던 노래에 대해서도.” 호세가 

말했어요.

“물론이지!” 마리우스가 말했어요. 

“일요일에 같이 교회에 가 볼래? 거기서 

예수님에 

대해 배울 수 있어. 함께 노래도 부를 

거야.”

“좋아.” 호세가 대답했어요.

마리우스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. 

마리우스는 호세네 가족을 도울 수 있어 

기뻤어요. 또,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

행복했어요. ● 


